
한인 직능단체 '세대교체 바람' 30-40대 소장파 집행부 대거 
등용

입력일자: 2006-04-17 (월)  

한인 직능단체들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. 

그동안 대부분의 직능단체들 경우 50～60대 인사들이 회장이나 이사장직을 맡아왔으나 올들어 

실시된 선거에서 40대 인물들이 잇따라 당선, 단체의 최고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는 것. 따라서 

직능단체들의 집행부 구성도 30～40대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는 등 예전에 비해 젊어지고 있다. 

가장 세대교체 바람이 센 곳은 뉴욕한인상공회의소.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그

동안 사무총장직을 맡아 온 40대 초반인 이명석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.  

 

이 회장은 올해 43세로 한인직능단체장 가운데 최연소라는 게 상공회의소 측의 설명이다. 상공

회의소는 이와함께 최근 구성된 부회장단에 30대 인물을 3명이나 기용할 정도로 파격적인 ‘물갈

이’를 단행했다. 조현주, 이승원, 임승영 부회장이 주인공들로 상공회의소는 이들이 조 

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.뉴저지한인세탁인협회도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

서 44세의 백용선씨를 신임회장에 당선시키면서 ‘40대 회장’ 바람에 힘을 보탰다. 경선으로 치

러진 이번 선거에서 백 회장은 ‘젊음’과 ‘패기’를 내세우며 회원들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는 평가

다.  

 

미동부귀금속보석협회 역시 최근 선거에서 40대 중반의 장봉천 회장이 당선되며 세대교체를 이

뤘다. 지난 2대에 걸쳐 수석 부회장을 맡아온 장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협회 운영능력을 

인정받아 이번에 회장에 뽑혔다. 

이밖에 지난달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뉴욕한인청과협회도 수석 부회장에 45세의 박광철씨를 

전격 발탁함으로써 협회 분위기를 쇄신했다. 

한인직능단체의 한 관계자는 “최근들어 ‘회장단은 50, 60대라는 고정관념’을 깨고 젊은 회원들

이 단체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”면서 “각 직능단체들의 회원들 마다 

회장이 젊어진 만큼 협회 운영의 형식과 내용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”라고 말했

다.<김노열 기자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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